[image: image1.jpg]


[image: image2.jpg]% 20200 521 32391212 ‘ -




[image: image3.png]


[image: image4.jpg]Ty



[image: image5.png]At HAL !
{}zw = X4AL !






�





�





2024년도 2차 중앙위원회 개최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4월 25일(목) 11시, 경기도 안성시 소재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故 김낙성, 故 김왕찬, 故 오용철, 故 김양중, 故 윤준상 선배열사의 합동 추모제를 거행했다. ��노동의례, 분향 및 헌화, 추모시 낭독 순으로 진행된 이번 합동 추모제에는 김인관 위원장을 비롯한 8개 지방본부 위원장과 조합간부 82명이 참석했으나 열사들의 유가족은 금번 추모제부터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. ��김인관 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“우리 선배들이 활동하시던 때는 지금보다 노동운동을 하기에 더 열악하고 고생스러운 시절이었다”며 “유가족께 매년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도 도리는 아닌 것 같아 앞으로 합동추모제는 조합간부들끼리 지내 기로 했다”고 설명했다. ��이어 “수배와 징계 등 온갖 역경 속에서도 투쟁의 끈을 놓지 않았던 선배들의 뜻과 가르침을 남은 우리가 비장한 결기로 이어 가자”고 강조했다. ���노동조합은 25일(목) 10시, 2024년도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△규정 개정에 대한 심의 건에 대한 사항 △중앙선거관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등 2개 안건을 심의·의결했다. ��제1호 안건인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조직 운영규정을 비롯해 선거관리 운영규정, 처무 규정, 회계 규정, 각 국별 업무 통합 등과 관련해 항목의 번호 수정 및 일부 개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. ��제2호 안건인 중앙선거관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14대 집행부 중앙선관위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5대 집행부 위원의 위촉을 의결 한 것이다. ��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와 동일한 3년이며,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7~11명을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. 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









KT노동조합 열사 합동추모제 거행�위원장, “영전 앞 부끄럽지 않도록 선배들 결의 이을 것” 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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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4월 25일 (목)








